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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가 또 저물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연말에도 ‘중앙광고대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광고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54회를 맞은 ‘중앙광고대상’은 중앙일보는 물론 중앙선데이, 코리아중앙데일리에  실린 광고 중 최고의 광

고를 뽑는 축제의 장입니다. 중앙광고대상은 1965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00편이 넘는 부문별 수

상작을 배출하며 신문 광고 산업과 지면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50년동안 최초의 온라인 사이트 개설, 가로쓰기, 섹션신문, 디지털 혁신 등으로 한국 신문업계

의 가운데에서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중앙일보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서울·수도권 구독률 1위를 

지키며 독자들로부터 최고의 신뢰를 받는 신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중앙광고대상은 ‘독자와 함께 하는 중앙광고대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상작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온라인과 모바일 투표를 통해 심사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독자의 관심과 대중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올해는 

1만5천여명의 독자들이 참여했고, 그 결과를 심사에 40% 비중으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중인 광고대행사 국장급 일곱 분을 전문 심사위원단에 참여시켰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전문 심사위원은 물론 중앙일보 독자들의 선택을 받으셨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세와 잔뜩 움츠러든 경제상황은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

려울수록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광고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신문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중앙광고대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후원하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올해 최고의 신문광고를 만드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새로운 발상과 과

감한 시도로 신문 광고 발전의 선두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올해 최고의 광고를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54회 

중앙광고대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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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고주 광고내용

대상 SK㈜ 함께, 행복하도록

부
문
별

최
우
수
상

공공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안전띠는 생명선입니다

교육/출판 미래엔 질문을 깨우다 미래를 깨우다

금융 신한은행 SOL 페스티벌

기업PR SK텔레콤 T플랜 패밀리

대학 숭실대학교 하나되어 비상하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마케팅 KT PEOPLE. TECHNOLOGY.

식음료 동서식품 올 추석, 맥심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에너지 SK이노베이션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한다

유통 롯데백화점 GRAND FESTA

크리에이티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일주 중!

패션/뷰티 아모레퍼시픽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헬스 동화약품 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디지털 한국수력원자력 우리 한수원이 달라졌어요~!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상

서울시립대학교 청춘, 그 아름답게 흐드러지는.

신한카드 당신의 마음을 읽어 주유! 할인의 깊이를 더해 주유!

GS칼텍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베스트캠페인상
KT&G 세계로 향하는 KT&G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새로운 인천공항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세요

베스트글로벌
파트너십상 칭다오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여는 칭다오

브랜디드콘텐트 부문 
우수상 KB금융지주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의 아지트, 어딘 줄 알아?

캠페인 크리에이티브
부문 우수상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50주년

그랜드상 SK이노베이션 around the world

플래티넘상 에어프랑스 GET SWEPT AWAY BY PARIS

골드상 신한금융지주 Hope Together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코리아
중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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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를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계적 광고회사

인 ‘오길비 앤 매더(Ogilvy & Mather)’를 한 차원 높게 이끌었던 여성광

고인 레바 코다(Reva Korda)는 얘기한다. “인쇄매체광고의 경우에는 제

품의 가장 강력한 셀링포인트만을 찾아내야 한다. 강력하면서도 재미있고 

또한 독자를 끌어 들이는 헤드라인을 써야 한다. 문장마다, 캡션마다, 한 줄

의 헤드라인마다 낱낱이 생각해야 되며, 이 모든 것이 약속을 전하는 데에 

모아져야 한다. 잔재주만 부려서는 안 된다. 많이 생각해야만 한다.”

중앙광고대상의 심사위원들은 광고인들의 그런 생각과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고심한다. 15,021분의 독자 심사위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평가한 점수 

40%와 일곱 분 광고전문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40%, 그리고 광고산업

발전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가 20% 반영되어 수상작을 결정한다. 이번 제

54회 중앙광고대상은 광고인들의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고 작년 심사대비 

약 4,000분 가까운 독자들께서 심사위원으로 더 참여해 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 제54회 중앙광고대상 심사에서는 대상 한편과 13개 부문별 최우수상, 3개의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2개

의 ‘베스트캠페인상’과 ‘베스트글로벌파트너십상’의 수상작들이 선정되었다. 

중앙광고대상의 최고 영예인 ‘올해의 대상’은 SK(주)의 ‘함께 행복하도록’이 차지했다. 보호무역주의의 조짐과 

경기 불황 속에서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상생약속을 잔재주를 부리지 않고 담아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

다. 최고상을 수상한 KT의 'PEOPLE TECHNOLOGY’도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을 향

한 위로와 다짐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대상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다.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띠는 생명

선입니다’와 같은 공익캠페인성 작품은 공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평가할 만 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베

스트글로벌파트너십상을 수상한 중국 칭다오시의 경우, 주요 교역대상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하

이협력기구정상회의’ 고지광고를 통해 칭다오시에 대한 관심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대를 향

해 가는 중국 지방정부의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됐다.

제54회 대회의 수상자들께는 축하드리고, 심사에 적극 참가해 주신 많은 독자 심사위원들과 전문가 심사위원들, 

또한 중앙일보와  중앙광고대상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독자와 광고인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이

끌어 준 중앙일보 경영진과 광고본부 임직원들의 열정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제55회 중앙광고대상도 더 

많은 참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명 가나다순

제54회 
중앙광고대상
전문심사위원

이름 회사명 직급

강상욱 SM C&C 팀장

강태영 제일기획 프로

박소연 오리콤 국장

박영환 HS애드 팀장

손정화 이노션 부장

이광현 대홍기획 CD

이혜정 레오버넷 GAD

제54회 중앙광고대상

심사위원장 심사평

이명천 심사위원장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독자투표 

전국에서 15,021명의 독자가 온라인 모바일 투표에 참여

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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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기 위해 단

순히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OK! SK 광고 ‘함께, 행복하도록’은 기업과 사회가 각자 성장하

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기업의 역량과 사회의 역량을 함께 모아 서로

의 가능성을 견인하자는 SK의 새로운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인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를 보다 쉽고 친

근하게 표현하기 위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일러스트’를 활용하였으

며, SK Man과 사회 구성원을 상징하는 다양한 캐릭터가 서로 파트

너가 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살린 ‘코멘터리 필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 ‘함께 행복콘’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크리에이티브를 시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호

평을 받았습니다. 

SK는 앞으로도 ‘OK! SK 광고’를 통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SK만의 차별적인 경영 철학인 ‘사회와 함께 행복을 키워 나가겠다’

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상 수상의 영광을 주신 중앙일보 독자 여러분과 관

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54회 중앙광고대상 대상 소감_SK

중앙일보 부문

대상 SK

SK㈜

함께, 행복하도록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9전면광고

제16654호 40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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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8호 43판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조민정(43·여·중1 엄

마)씨는 지난달 한 학원이 주최한 설명회

를 다녀온 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

다. 학부모 10명가량이 모인 설명회에서 

학원 강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선 빚을 내

서라도 하루빨리 강남으로 이사를 가라”

고 강조했다. 조씨는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한다’는 말에 

엄마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고 말했다. 그는 “이후 매일같이 강남 부동

산을 찾아다니는데 자고 나면 집값이 오

른다. 전세 계약을 하려고 2주 전에 봐둔 

집도 그새 전셋값이 7000만원이나 올랐

다”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강남 집값이 들썩이는 데는 자사

고·외고 폐지 움직임이 한몫하고 있다. 조

씨 같은 ‘비강남’ 학부모 중 상당수가 앞으

로 비강남에선 기존 자사고나 강남 8학군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기 힘들다고 보

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는 모두 23곳. 강

남 3구에 6곳, 나머지 전역에 17곳이 있다.

　서울 자사고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받

는다. 자사고인 휘문고(서울 강남구)의 경

우 지난해 봄 신입생이 졸업한 중학교를 

따져보니 서울 전체 중학교 384곳 중 80곳

이나 됐다. 휘문고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일

반고로 바뀌면 신입생 중 20%만 서울 전

역에서 받고, 나머지 80%는 학군·근거리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비강남 학생들의 

강남권 고교 입학이 힘들어진다.

　정부는 자사고·외고를 고교 서열화 주

범으로 지목해 왔다. 여기에 우수한 학생

이 몰려 일반고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역설적으로 

강남 8학군 패권을 키우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 초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에선 2014

년 이후로 오히려 늘고 있다. 전학 오는 학

생이 전학 가는 학생보다 많아서다. 자사

고 폐지 논의는 2014년부터 나왔다. 2016년 

한 해 비강남권 초등학교에선 학생 5445명

이 줄었지만 강남권 초등학교에선 910명

이 늘었다.  중앙일보가 교육기업 종로학원

하늘교육과 함께 19~21일 비강남권 초등·

중학생 학부모 632명을 설문 조사했다. ‘자

사고·외고가 폐지되면 비강남권의 대입 경

쟁력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란 응답이 

58.9%,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는 응

답이 48.4%나 됐다. 

　교육계에선 자사고·외고 폐지의 풍선 효

과를 우려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고

교가 결정되는 것은 최악의 정책 ”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인 세화고 원유신 교장은 

“교육당국이 자사고·외고를 ‘특권학교’로 

몰아가며 폐지하려는 것이 강남 8학군을 

부활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시윤·박형수·전민희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교육정책이 8학군 부활시키는 셈”

 비강남 48% “강남 갈 생각 있다”

 전문가 “경제력이 고교 결정”

 강남 전세 2주새 7000만원 뛰어 

“자사고·외고 없어진대”

 대치동 집 찾는 마포맘 

문 대통령 규제 혁파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없앤다 >> 10면

카드 수수료, 영세업 지원?

스타벅스 웃고 미용실 울상  >> B1면

날씨 >> 24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일부 판사가 당사

자 동의 없이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

의 PC를 강제로 열었지만 예상했던 문건

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산하 법

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

응방안을 강구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

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

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22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

법원장 지시로 구성된 지 64일 만이다. 이

날 발표는 사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갈등의 최후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 내부가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둘로 갈라져 대립했기 때문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는 이

날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조사

결과 발표에서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

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특정 성

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이 발

견됐다”고 밝혔다.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동향

을 파악한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개입을 시

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문건도 나왔다. 당

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움직임

을 종합한 보고서 존재도 확인됐다. 특히 

당시 청와대 문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동향

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추가조사위는 “정당한 절차 없이 판사

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됐으나 블

랙리스트 개념은 논란이 있으므로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에선 “블랙리스트는 결

국 없었다”는 주장과 “헌법기관인 판사들

을 사찰했다”는 극단적 평가가 엇갈렸다.

 이동현·현일훈 기자 offramp@joongang.co.kr 

판사 블랙
<양승태  사법부>

리스트 없었다 
 추가조사위 64일 만에 결과 발표

“동향 파악, 대응 문건 다수 발견”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계속될듯 

>> 관계기사 3, 12면

강남 집값의 역설 <상> >> 4, 5면

정현, 우상 조코비치를 넘다

3대 0 완파  한국 테니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8강행　정현(22·한국체대·세계 58위)이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진출했다. 한국 

테니스의 대들보 정현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전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31·세르비아·14위)를 3시간 21분간

의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0(7-6, 7-5, 7-6)으로 꺾었다. 정현은 “우상이었던 조코비치와의 대결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그 우상을 꺾고 8강에 오르다니 믿

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현은 24일 8강전에서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27·97위)과 4강 진출을 다툰다.  >> 관계기사 2면 [멜버른 EPA=연합뉴스] 

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제16519호 40판    

국민의 기업
2018년 3월 28일  수요일joongang.co.kr advertorial section

R&D, 자금, 판로 등 전방위 지원  원전산업 동반성장 이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협력중

소기업과 상생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에 앞장서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소 안전

운영을 위한 자재의 적기 조달을 위해서는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필수라는 방

침 아래 R&D부터 자금, 인력교육경영 

및 판로까지 전 방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원전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다.

　올해 한수원은 협력중소기업과 소통 및 

정보 교류로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한수원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

축하고 있다. 우선 R&D 및 기술 개발, 해

외시장 개척, 경영 개선 3개 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구축하고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

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혁신 종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창업기 기업을 위해 일

반산업계의 기본 품질체계인 ‘ISO 인증자

격’ 취득을 지원하며, 성장기 기업을 위해

서는 경영방식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

선을 위한 ‘산업혁신운동’을 지원한다. 성

숙기 기업을 위해서는 신규 설비 도입이나 

개발을 통해 제조공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수원은 경주 본사 이전을 계

기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경주기업을 위

해 ‘New&Clear 경주 동반성장기금’이라

는 저리자금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4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일반신용대출 대

비 최대 2.0%p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밖에 계약금액의 최대 80%까

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파워에너지론’ 

과 ‘다함께 성장론’,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대출기금을 조성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

하는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1100억원 규

모로 운영한다. 2·3차 협력중소기업의 자

금흐름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뿐 아니라  29개 협력중소기업과 공동

으로 수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원전기자재 제조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2016년 11월에는 UAE에, 지난해 11월에는 

스페인에 중소기업 해외 공동지사를 설립

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 지난해만 370

만 달러의 수출 성과와 함께 한수원 협력기

업 2개사가 러시아 원자력 국영기업인 로

사톰에 공급자로 등록하는 성과를 냈다.

　한수원은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

보할 수 있는 구매상담회를 12년째 시행

하고 있다. 올해는 200여 개 중소기업이 5

월 11일 월성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6월

까지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구매상담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담회에서는 한

수원 동반성장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원전산업계 이

탈을 방지하고 신규 강소기업의 진입 문턱

을 낮추기 위한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

업’을 시행한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원자력 관

련 교육을  제공하는 ‘동반성장 아카데미’

를 운영하며, 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

회·한국무역협회·대한전기협회·한국표준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80%

의 비용을 지원한 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한국수력원자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협의회’구축

생산성 향상 위해 맞춤형 경영 지원

중기 제품 구매 상담회 12년째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재의 적기 조달을 위해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필수라고 보고 전 방위적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1일 열린 월성본부 구매상담회(왼쪽)와 지난해 6월 9일 있었던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사업 협약식.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공공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안전띠는 생명선입니다

미래엔 

질문을 깨우다 미래를 깨우다

교육/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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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5전면광고

제16661호 40판    

금융

신한은행

SOL 페스티벌

C 20 2018년 8월 28일 화요일전면광고

1     2     3     4     5     6

숭실대학교

하나되어 비상하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32 전면광고

제16657호 40판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1     2     3     4     5     6

SK텔레콤 

T플랜 패밀리

2018년 8월 22일 수요일22 전면광고

제16624호 40판    

KT 

PEOPL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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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PR 대학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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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11전면광고

제16643호 40판    

동서식품 

올 추석, 맥심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9전면광고

제16521호 40판    

롯데백화점

GRAND FESTA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15전면광고

제16631호 40판    

SK이노베이션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한다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7전면광고

제16650호 40판    

SK하이닉스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한다

식음료 에너지 유통 크리에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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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5호 40판    

2018년 10월 9일 화요일6 뉴스

않겠다’ 등의 얘기를 상사에게 보고하듯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말에도 때와 장소가 있다. 이 대표는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인가”라고 거들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발언은 북한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

히 재수 없는 발언이다. 국가보안법을 북

한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

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이슈가 여야

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

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 개정

을 주장해 왔던 터라 남북 평화 모드와 맞

물려 여권에서 힘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 대선 토론회에서는 홍준

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국가보안법을 폐

지하겠는가”라고 묻자 “우선은 그렇게 생

각한다. 찬양·고무 조항은 개선돼야 한다”

고 답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고위 관계

자는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김대중·노무

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염원”이

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보수층의 재결집을 위

해 국가보안법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노

동당 규약에 대한 지적조차 없는 상황에

서 국보법 얘기를 꺼내는 건 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폐지

가 추진되면 당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2년 

차에 개정·폐지를 추진했다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전신)에 막혀 무산됐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8·15 경축사에

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안 사범의 신고 의무(불고지죄)를 폐지

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강

한 반대에 부닥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9월 5일 

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

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당시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가보안법 처리 논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유보됐다. 민

주당의 한 관계자는 “3명의 대통령이 남

북 정상회담을 했다. 현실적으로 국가보안

법은 사문화된 상태여서 손질이 불가피하

다”고 말했다. 현일훈·성지원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여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한

국당 왕따’ 작전에 나섰지만, 바른미래당

의 이탈로 제동이 걸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

핑 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야당의 협

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일

부 야당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지만 일부 야당은 이해와 설득이 가

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준 반대 입

장이 확고한 한국당은 대화가 어렵지만 입

장이 유보적인 바른미래당 설득에 기대를 

건다는 뜻이다. 여권은 한국당(112석)이 

끝까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하더라도 

바른미래당(30석)만 포섭한다면 민주당

이 비준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생

긴다는 판단이었다.

　또 이날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무소속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을 발

표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떼어놓으

려는 압박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오후 바른미

래당 의원 워크숍에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

일부 장관이 참석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

청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바른미

래당은 워크숍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불가 입장을 결정하면서 여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정했다”며 “당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볼 땐 

기존의 조건부 비준 동의 입장보다도 후퇴

한 셈이다. 판문점 선언의 경우 비용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비준 동의 대상이 아

니라는 게 바른미래당 측 설명이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당내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도 조 장

관의 보고를 두고 지상욱·이학재 등 일부 

의원이 “한쪽에 경도될 수 있다”고 반발하

며 퇴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을 언급한 이해찬 더

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 발언’에 대한 논

쟁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야당에선 “제정

신이냐” “재수 없는 발언”이란 격한 말이 

나왔고,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공세”라

고 맞섰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지 14년 만에 여야

가 재충돌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출신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선공을 했다. 이날 오전 9시 공식 성명서를 

통해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전

선 단일대오 형성을 완료한 듯하다”고 비

판했다. 이해찬 대표의 ‘대표’라는 직함을 

뺀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이 부의장은 “국

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북측 인사들 면전

에서 거론하는 것이 선거전략으로서 북풍 

유도를 위한 의도인지는 몰라도 제정신인

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성명이 나온 지 1시간30분 뒤 홍익표 민

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 부

의장을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부

의장 주장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

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

는다”고 주장했다. 또 “부의장이 허위사실

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으로 일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

직도 본인의 위치가 친박 실세라고 착각하

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

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북한을 방문해 ‘국

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정권을 빼앗기지 

“이
<한국당>

해찬, 북한과 통일전선 하나” “시
<민주당>

대착오적 색깔론”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 불가”

당·정·청, 한국당 왕따 작전 실패 

평양서 국보법 발언  여야 공방

김성태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냐”

문 대통령도 대선 때 “개선 필요”

DJ·노무현 모두 2년차에 추진 

조명균, 바른미래 찾아 협조 요청

바른미래 “비용 추정 안 돼” 거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아모레퍼시픽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한국수력원자력

우리 한수원이 달라졌어요~!

동화약품

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중앙일보

부문별 최우수상

패션/뷰티 헬스 디지털



16 제54회 중앙광고대상 수상작 중앙일보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서울시립대학교 / 신한카드 / GS칼텍스 17

2018년 2월 20일 화요일22 전면광고

제16490호 40판    

GS칼텍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15전면광고

제16586호 40판    

신한카드

당신의 마음을 읽어 주유! 할인의 깊이를 더해 주유!

중앙일보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11전면광고

제16622호 40판    

서울시립대학교

청춘, 그 아름답게 흐드러지는.

중앙일보

베스트커뮤니케이션상



18 제54회 중앙광고대상 수상작 중앙일보 베스트캠페인상&베스트글로벌파트너십상   KT&G / 인천국제공항공사 / 칭다오시 19

칭다오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여는 칭다오

중앙일보

베스트글로벌파트너십상

32 전면광고

제16650호 40판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1     2     3     4     5     6

인천국제공항공사

새로운 인천공항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세요

2018년 4월 9일 월요일 9전면광고

제16527호 40판    

KT&G

세계로 향하는 KT&G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중앙일보

베스트캠페인상



20 제54회 중앙광고대상 수상작 중앙SUNDAY  KB금융지주 / 반클리프 아펠 21

중앙SUNDAY

브랜디드콘텐트 부문 
우수상

AD36

제575호 40판    

2018년 3월 17일~18일

1     2     3     4     5     6

KB금융지주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의 아지트, 어딘 줄 알아?

중앙SUNDAY

캠페인 크리에이티브 부문 
우수상

제588호 40판    

36 2018년 6월 16일~17일전면광고

1     2     3     4     5     6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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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SWEPT AWAY BY PARIS
And onto 36 other destinations in France.

BY KIM JEE-HEE

Kakao Mobility has opened recruit-
ment for its carpool app, infuriating 
taxi drivers who are vehemently op-
posed to the move.

According to the mobility com-
pany that operates taxi-hailing app 
Kakao T, recruiting drivers is one of 
the crucial steps in preparation for the 
launch of its carpool service. The hir-
ing process opened on Tuesday with 
the launch of a driver registration app, 
dubbed Kakao T Carpool for crews. 

Kakao Mobility was quick to 
point out that recruitment does not 
mean it will immediately launch a 
carpool app, adding that there is no 
set date for release. Instead, Kakao is 
looking to move drivers registered on 
Luxi to the new Kakao app, although 
this process will mean that it has a 
pool of drivers readily available, al-
lowing it to immediately launch the 
app whenever it wants.

Kakao Mobility has actually been 
attempting to launch its own carpool 
service since it acquired Luxi for 25.2 
billion won ($22.4 million) in Febru-
ary. At the time, the company made it 
clear that it would only use the car-
pool service to cover shortages in 

taxis during peak hours, “within the 
legal boundaries.” 

Kakao’s statement did little to ap-
pease taxi drivers back in February, 
and they’re not any happier with the 
service now. Korea’s taxi drivers are 
fiercely opposed to ride-sharing apps, 
which they consider an unlicensed 
threat to business. 

This is the main reason why pop-
ular international ride-hailing com-
panies like Uber are illegal in Korea 
under Article 81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which says that 
personal vehicles cannot be exploited 
for business purposes.

Carpooling services, however, 
have been operating by taking advan-
tage of a loophole that says that car-
pooling during commuting hours is 
permitted. Still, the vagueness of the 
term “commuting hours” has caused 
conflicts between carpool service pro-
viders and taxi drivers.

Taxi drivers argue that Kakao is 
taking work away from them. As 
Kakao operates Kakao T, which thou-
sands of taxi drivers rely on for work, 
the feeling of betrayal is even stron-
ger.

“It feels as if we are being back-
stabbed by Kakao, who we have been 
thinking of as a business partner,” 
said a spokesperson from the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
sociation, a group representing over 
100,000 corporate taxi drivers nation-
wide, in a phone call Tuesday. “I can’t 
believe Kakao is making this an-

nouncement without delivering any 
message to drivers who have been 
holding a series of rallies against the 
company’s plan to start the carpool 
business.”

The drivers held two rallies in 
Pangyo, Gyeonggi, where the Kakao 
Mobility office is located, on Oct. 4 
and 11. About 500 people gathered at 
the second rally from four taxi driver 
unions, including the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sociation. 
Tomorrow, a bigger protest is due to 
take place in Gwanghwamun Square 
in central Seoul at 2 p.m. 

To participate in tomorrow’s rally, 
about 4,000 drivers from Incheon, 
about half the city’s taxis, are expect-

ed to walk out, according to Incheon’s 
taxi association. About 2,000 taxis in 
Jeonju, the capital city of North Jeol-
la, are also due to stop operations for 
the rally, according to the city’s gov-
ernment. 

Some other cities are also facing 
similar problems as taxi drivers say 
they will leave for the rally.

Despite the controversy, Kakao 
Mobility maintained Tuesday that 
carpool apps could be a great comple-
mentary service for taxis, citing data 
that on Sept. 20 there were 205,000 
calls for taxis on the Kakao app from 
8 a.m. to 9 a.m., but only 37,000 taxis 
were available.

kim.jeehee@joongang.co.kr

Kakao starts carpool recruitment
Furious taxi drivers to 
rally, strike Thursday 
over ‘backstabbing’

A helping hand  — Seoul city government officials participate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oul Emotional Labor Center in Jongno District, central Seoul, on 
Tuesday. The government-funded center will offer support to people who work in 
jobs that involve high levels of emotional stress such as call center representatives, 
flight attendants, bank tellers and caretakers who have to hide their emotions to do 
their jobs.

yonhap

BY KIM JEE-HEE

KT’s Kids’ Land will soon be available 
on the move, as the mobile carrier tries 
to take on YouTube Kids by moving its 
popular child-friendly content service 
to smartphones.

Kids’ Land, which launched in 
May on KT’s internet-protocol TVs, is 
now used by 3.6 million customers, 
according to KT. By creating a mobile 
app that is connected with the IPTV, 
the carrier said that kids will now be 
able to enjoy their favorite content any-
where they want. 

New content was also been added 
to the service, now upgraded to Kids’ 
Land 2.0, on Tuesday. While most of 
the content on the original Kids’ Land 
was for children, the new version 
comes with new videos dedicated to 
parenting, made for KT in cooperation 
with Dr. Oh Eun-young, a famous fig-
ure in the field of child care in Korea.

Oh’s content will cover 10 big top-
ics in parenting, spanning about 50 
video clips, so that parents can easily 
learn how to behave with their chil-
dren in specific situations, like when 
they won’t sleep. 

“There is so much, in fact, too much 
information on parenting that parents 
these days can’t really tell between re-

liable content and those that are not,” 
Oh said. “KT’s platform offers curated 
and reliable content that parents can 
always turn to.” 

Kang In-sik, vice president of the 
media content department at KT, said 
KT will be working to provide more 
original content to beat competition 
from other platform providers like 
YouTube. KT is currently contacting 
experts to make videos specifically tar-
geting infants as well as the elderly and 
those hoping to learn a new language.

The new Kids’ Land app will be 
ad-free and filter out harmful content 
for children.

kim.jeehee@joongang.co.kr 

BY JIN EUN-SOO

GM Korea’s labor union voted to strike 
in opposition of the U.S. headquarters’ 
decision to establish a separate R&D 
and design center here on Tuesday.

Some 78 percent of the union 
agreed to stage a walkout in a vote that 
took place on Monday and Tuesday.

The union now only needs the ap-
proval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go on strike. The com-
mission’s decision is likely to come out 
next week.

The U.S. auto giant has been push-
ing to separate R&D and design from 
production, claiming it will help raise 
the stance of GM Korea among its 
global affiliates and improve work ef-
ficiency. The labor union and GM Ko-
rea’s second-largest shareholder,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op-
posed the idea, saying it could lead to 
a walkout.

GM Korea CEO Kaher Kazem sent 
a letter to employees on Monday to 
convince them it was a good idea.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GM Korea Technical Center is an im-
portant development in continuing 
our organization,” said Kazem in a 
written letter, adding that the new cen-
ter would help to “more effectively 
respond to and secure and execute 
global engineering projects.”

GM Korea is scheduled to hold a 
board meeting on Friday where the 
decision to build a separate R&D cen-
ter will be voted on.

KDB recently filed an injunction 
against the meeting, and the court’s de-
cision “is expected to come no later 
than Friday,” a KDB official said.

GM Korea is waiting for the court’s 
decision, according to an official.

Kazem, in a letter, played down the 
emerging rumor of the company’s 
withdrawal from Korea.

“GM has already shown its sup-
port with approximately 6,860 billion 
won [$6 billion] investment to nor-
malize GM Korea’s operations,” Ka-
zem said.

“[It has also] allocated new impor-
tant product development programs 
and product volumes. This is a signifi-
cant commitment to our future.”

GM Korea appeared to come close 
to withdrawing from Korea earlier this 
year when the U.S. headquarters 
abruptly shut down one of the Korean 
unit’s biggest production lines located 
in Gunsan, North Jeolla. After a month-
long tug-of-war with the Korean gov-
ernment and the union, GM and the 
government jointly decided to inject 
7.7 trillion won to save the ailing unit. 
It also promised to stay in Korea for the 
next 10 years.

jin.eunsoo@joongang.co.kr

KT’s Kids’ Land is now 
available on the move

GM union votes to strike 
over R&D center plan

KT’s Kids’ Land is now available on 
smartphones.

KT

Kakao T Taxi
Started operations in:  March 2015 

(currently part of Kakao’s integrated mobility app Kakao T, launched last year) 

No. of service users: 16.92 million as of Sept.

No. of subscribing taxi drivers: 224,838 out of 270,000 taxi drivers in Korea as of Sept.

Taxi drivers’ monthly average earnings through the app this year: 960,000 won ($850)
Source: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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